
동의하고, 거절하고, 존중하는, 친구 관계 말하기

김시윤 글            뜬금 그림



“나에게 물어봐 줘.”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

필통 구경
할래!

와, 이거 새로 샀구나!
진짜 좋다. 엉망이 됐네.

구경해도 된다고 한 적 
없는데…

친구가 묻지도 않고 네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물어봐 줘.”, “내 허락을 받아 줘.”라고 해.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섭섭할까 봐 망설여질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네 마음이 불편한 일을 말해 주는 거야. 

그래야 친구도 다음부터 조심할 수 있고, 

서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지?

경계선 알기



프로필 사진, 이거 뭐야? 나는 
못 나왔고, 너만 잘 나왔잖아.

아닌데? 너도 괜찮아. 
내가 보정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으, 난 이 사진 싫단 
말이야!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

“이 사진 SNS에 
올려도 돼?”

사진 속 친구의 얼굴은 누가 주인이지? 바로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 얼굴이 나온 사진을 SNS에 올릴 때는 

꼭 “너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도 될까?” 물어봐. 

잘 나왔다고 생각해도 친구가 싫다고 하거나 

아무 대답이 없으면 쓰지 않아야 해.



이모랑 사촌 동생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 우아, 우리 동생!

꺅!
귀여워!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해도 될까?”

네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동생의 기분은 어땠을까? 

동생의 표정을 봐. 동생이 아무리 어려도 볼은 

동생 것이야. 네가 다른 사람의 몸이나 물건을 만지고 

싶다면, 먼저 물어봐야 해.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지.

“~할까?”, “~해도 돼?” 물어보고 대답을 따르면 돼.

동의 알기



저쪽에 가서 설문 조사해 
줄래? 선물도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진짜
잠깐이면 돼.

아니요, 
싫어요!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

“싫어요! 안 돼요!”

어른이 어린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꼬시거나 

무섭게 굴어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건 동의가 아니야. 

낯선 어른, 친척, 잘 알고 지내는 동네 어른이어도 

이런 행동을 한다면 “싫어요!”, “안 돼요!”

큰 소리로 말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믿을 만한 

어른에게 알려.



짠! 나 공기 가지고 왔어.
우리 공기놀이 같이할래?

아니, 아니. 됐어. 
난 안 할래.

혹시 나랑 놀기 
싫어서 그런가?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

“다음에 같이하자.”

친구가 놀자고 한 말에 그냥 싫다고 하기 보다는 

“말해 줘서 고맙지만, 다음에 같이하자.”,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부드럽게 거절해 봐.

나랑 같이 놀고 싶었던 친구의 마음을 존중하는 말이지. 

그럼 친구도 오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을 거야.

거절 알기



음악 수행 평가는 리코더
중창이에요. 둘씩 짝지어… 리코더 중창할 때, 

나랑 짝하는 거 어때? 

어, 미안. 나는 하고 싶은 
친구가 따로 있어.

아, 그러지 말고 나랑 하자! 
딱 한 번만, 응? 응?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

“그래, 잘 알겠어.”

친구가 거절하면 아쉬운 마음이 들 거야. 

거절당했다는 게 속상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 

그렇더라도 거절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 

친구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

“그래, 알았어.”, “네 뜻을 잘 알겠어.”라고 말해.



어, 꼬마 돼지다!
오늘도 포동포동한 게 

귀여운데?

왜 자꾸 놀리는
거야!

에이, 장난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

“놀리지 마!”

외모나 특징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야.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 

이럴 때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싫어. 놀리지 마.”, 

“기분이 나빠. 그만해.” 이렇게 말이야.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놀리고 괴롭힌다면

주변 친구들이 그러지 말라고 함께 말해 줘.



실수로 시험 문제를 틀린 날

말도 안 돼!
시험 점수가 이게 뭐야? 

아는 것도 실수로 틀리다니! 
실망이야.

실수해서 속상했지? 괜찮아! 
덕분에 제대로 배웠어. 

너는 실수에서 배울 줄 아는
멋진 아이야!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

“있는 그대로 나는 소중해.”

친구가 시험을 망쳤다면 위로를 해 주잖아? 

나에게도 그렇게 해 줘. 

무언가 잘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응원해. 

이런 걸 자기 존중이라고 하지. 이렇게 말해 봐.

“항상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이대로 충분해.”,

“가끔 실수해도 나는 내가 좋아.”

존중 알기



우리 집 고양이가 많이 아파. 
너무 속상해. 흑흑.

으아앙~ 
너무 속상해.

그게 이렇게까지 
울 일인 거야?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

“괜찮아? 속상하겠다.”

친구가 속상한 일을 말하는데, 

네가 이해해 주지 않거나 네 말만 한다면 

친구는 다음부터 속마음을 말하고 싶지 않을 거야. 

친구의 마음을 살피면서 “괜찮아?” 물어봐. 

친구가 속상해할 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말이지.



급식 시간

앗!

아, 미안해. 뜨겁지 
않았어? 얼른 닦아 줄게.

응, 괜찮아.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

“미안해. 조심할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 

만일 네가 친구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 아주 멋진 행동이지.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서로를 존중하는 동의 · 거절 연습하기

1. 껴안아도 돼? 

2. 손잡아도 돼?

3. 팔짱 껴도 돼?

4. 머리 쓰다듬어도 돼? 

5. 일기장 읽어 봐도 돼?

6. 휴대폰 잠깐 보여 줄 수 있어?

7. 네 사진 SNS에 올려도 돼? 

8. 네 사진 다른 친구에게 보내도 돼? 

9. 네 옷 빌려 입어도 돼? 

10. 네 숙제 보여 줄 수 있어? 

11. 네 방에서 같이 놀아도 돼? 

12. 네 비밀 말해 줄 수 있어?

질문하기

대답하기

동의할 때 하는 말	 그래, 알았어. / 좋아. 

동의를 받았을 때 하는 말	 고마워. 

거절할 때 하는 말	 미안, 안 돼. / 그건 싫어.

거절을 받았을 때 하는 말	 그래, 네 뜻을 존중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데에서 시작해.

질문과 대답을 자주 연습해 봐.


